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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혼인상태가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힌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6차～25차)를 분석하였다.
분석표본은 20세 이상 65세 미만 임금노동자였다. 종속변수는 시간당 임금이었고, 분석방법은 패
널고정효과모형과 이질적패널이중차분이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첫
째, 남녀 모두 미혼인 이들과 비교해서 기혼인 이들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높았지만, 결혼의 임
금상승 효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컸다. 둘째, 혼인 경험은 경력년수의 임금상승 효과를 약화시
키는 조절효과가 있었다. 셋째, 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시간당 임금을 감소시키고, 남성의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넷째, 혼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과 남성의 시간당 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미혼이 기혼보다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시점은 여성이 빨랐다.

주요용어 : 시간당 임금, 혼인, 모성 임금 페널티, 부성 임금 프리미엄, 한국노동패널조사

I. 서 론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은 0.78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였다(통계청, 2023). 저출산

현상이 이대로 심화되면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다.

초고령 사회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복지정책의 재원이 되는 세수의 감소가 야기되고, 이는

다시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세금압박으로 이어져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및 국가소멸의 시나리오도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구양미, 2021; 이진숙, 2019).

흥미롭게도 한국은 출산율만 낮은 것이 아니라 혼외출산율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

를 보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2018년 OECD 평균 혼외출산율은 41.5%인 반면에 한국의 2.2%였다

(통계청, 2020). 그렇다면 혼외출산을 권장해야 하는 것일까? 혼외출산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의 경

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혼외출산을 권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 국가들도 1970년대까

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혼 출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다. 가톨릭 사회는

유교 사회만큼이나 혼인과 성관계에 대해서 보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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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서구권에서 비혼 출산이 증가하게 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시기에 피임약이 개발되면서 기혼 부부의 출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피임약을 미혼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어디서나 데이트를 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었다(Anderson,, Jenss, Mosher and Richter, 1966). 이에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면서 결혼과 성관계를 분리하고, 동거와 혼외출산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롤 가지

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동거제도의 변화 또한 혼외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

다. 동거제도는 본래 동성커플들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1999년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

civil solidarity pact), 2003년 스웨덴의 동거법, 2004년 영국의 시빌파트너쉽 법(Civil Partnership

Act)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법은 혼인을 하지 않은 커플들에게 가정의 자격을 부여하는데 동성

커플들 외에 동거커플들이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Ristov, 2014).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볼 때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하게 서구의 출산장려정

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결혼제도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점

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일 수 있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결혼은 한 개인이 부모로부터 분리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생애사건이다(우해봉․이지혜, 2019). 우리들은 결혼을 통해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해서 키우고 독립시킨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

지 많은 연구들은 일자리, 소득, 자택 등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고, 이로 인해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결

혼이라는 생애 사건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한 연구는 의외로 드문 편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 이유는 시간당 임금이란 변수가 노

동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가 화폐로 환산해서 얼마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Ⅱ. 기존연구 및 연구문제

임금차별에 대한 연구들은 성별 임금격차를 모성 임금 페널티 가설과 부성 임금 프리미엄 가설

로 설명하고는 한다(Lundberg and Rose, 2000). 이에 따르면 여성들은 자녀를 출산하면서부터 자

녀 돌봄노동 부담으로 인해 직업활동에 대해서 전과 같이 헌신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자녀가 없

는 이들과 비교해서 임금 불이익을 받는다. 이는 결국 자녀가 있는 여성은 직업활동에 전념하는

이상적인 노동자 상과 미스매치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면 남성들은 자녀가 생기면 임금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하는데 이는 여성과 달리 남성들은 자녀의 존재가 이상적인 노동자

상과의 매칭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이다(Hersch,

and Stratton, 2000). 즉, 여성 노동자에게 있어서 자녀란 직업활동을 하는데 장애요소로 여겨지는

반면에, 남성 노동자에게 있어서 자녀란 직업활동을 하는 동기로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장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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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그런데 이러한 모성 임금 페널티 가설과 부성 임금 프리미엄 가설은 혼인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

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혼외 출산율이 매우 낮은 국가,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결혼은 출

산과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혼인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임금보다는 세금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검토

되어 왔다. 이를 혼인 세금 페널티 가설이라고 한다(Alm, Dickert-Conlin and Whittington, 1999;

Brozovsky and Cataldo, 1994). 이 가설에 따르면 미혼인 성인 임금 노동자가 결혼을 해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게 되면 기존에는 각각의 개인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고지되었지만 혼인 후에는 둘의

소득을 합친 가구소득에 대한 소득이 고지된다. 이때 가구소득이 누진세 특정 구간을 넘게 되면

소득은 기존과 비교해서 그대로인 반면에 세금은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혼인이 세금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나 주의 세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혼인 후에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세금이 고지되기 때문에 고소

득자와 저소득자가 결혼한 경우 고소득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혼인 세금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소득이 비슷한 수준인 부부는 혼인 세금 페널티를 경험하게 된다(Fisher, 2013).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출산과 시간당 임금, 혼인과 세금의 관계를 살펴본 반면에 혼인과 시간

당 임금의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인이 시간당 임

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당 임금이란 노동의 가치를 화폐단위

로 환산한 값이다. 이 값은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기도 한다. 시간당 임

금은 노동자의 노동능력에 비례해서 커지는데, 노동자의 노동능력은 호봉제와 같은 임금체계에서

는 경력년수를 통해 측정된다. 즉 경력년수가 길어질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Lazear, 1974; Williams, 1991).

혼인이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을 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기

대 때문에 여성이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되어 혼인은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unningham, 2005). 둘째, 여성은 결혼 후 아내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

와 요구, 직업활동과 가사의 균형을 맞추다 보면 승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경력 발전이 제한될

수도 있다(Tharenou, 2005). 이는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더 나아가서 결혼은 때때로

경력 단절을 야기할 수 있다. 기혼 여성은 자녀가 아니더라도 시부모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돌봄

이나 가사를 관리하기 위해 직장을 쉬거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력 단절은 기술

및 업무 경험과 같은 인적 자본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향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Nakamura and Ueda, 1999). 넷째, 일부 고용주는 기혼 여성이 경력

에 덜 헌신적이거나 가족 관련 이유로 더 많은 휴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편견은 기혼 여성에게 더 낮은 임금이나 더 적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Goldin,

1994). 마지막으로 다섯째, 일부 국가에서는 결혼 및 가족 휴가와 관련된 정책이 결혼 임금 페널티

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휴가 정책이 불충분하거나 육아휴직제도가 미비하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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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 시키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Chandra,

2012).

반대로 혼인이 남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인 근거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주는 기혼 남성이 더 안정적이고 업무에 헌신적이라고 인식하고는 한다

(Goldin, 1994). 이는 기혼 남성의 경력 발전 기회와 더 높은 임금으로 이어지고는 한다. 둘째, 일부

연구에 따르면 기혼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높은 소득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나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찾고 더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다(Grossbard, 1986).

셋째, 많은 경우에 실제로 결혼으로 인해 한 배우자(주로 남편)가 자신의 직업에 더 집중하고 다른

배우자(주로 아내)가 더 많은 가사 책임을 맡는 가정 내 분업이 이루어지고는 한다. 이러한 역할분

업은 남편이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으로 더 높은 임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Sirianni and Negrey, 2000). 넷째, 결혼은 남성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

회적 인맥과 인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Haggerty, Du, Kennedy, Bradbury and Karney,

2023). 소셜 네트워크는 일자리 추천과 경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Granovetter, 2018).

이상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혼인은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1-1) 경력년수가 길어질수록 시간당 임금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1-2) 혼인은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1-3) 혼인은 경력년수가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킬 것이다.

연구문제2) 혼인은 남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2-1) 경력년수가 길어질수록 시간당 임금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2-2) 혼인은 남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3) 혼인은 경력년수가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화시킬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와 표본

본 연구의 목적은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무엇인지 검

토하는 것이다. 특히 혼인상태와 경력년수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

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6차～25차)를 확보하였다(1차～5차 자료에는

본 연구 실증분석이 요구하는 변수가 없어서 제외함). 한국노동퍄널조사 자료는 가구자료, 개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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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직업력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세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분석에 투입할 변

수를 생성하였으며, 조사연도와 개인 및 가구 아이디를 활용해서 자료를 통합하였다. 분석의 단위

는 ‘개인’이다.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65세 미만 임금노동자들이다. 최소 2회 이상 응답한 이들만을 분석에 포

함시켰으며, 분석에 투입한 변수들 중에 미싱값이 있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투입한 응답자 수는 총 13,306명이었다. 자료는 사람-기간 형식의 스펠이 세로로 나열되는

형태(long format)로 가공되었으며, 스펠의 수는 92,647개였다.

2. 변수와 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시간당 임금이다. 시간당 임금은 노동자의 가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의

미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월임금과 주당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원 단위의

월임금에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이 값을 주당

근로시간의 4배수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 변수를 생성하였다. 분석에는 시간당 임금 변수에 자연로

그를 씌운 값을 투입하였다. 이 경우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종속변수가 비표준회귀계수

×100(%)만큼 변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 자료가 패널자료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여서 분석방법으로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선택

하였다. 이 경우 회귀방정식의 절편과 기울기는 최소자승법에 따라 구할 수 있으며, 종속변수(Y),

독립변수(X), 패널 개체(i), 시간(t), 기울기(β), 절편(α), 패널 개체별로는 다르지만 하나의 패널 개

체 안에서는 시간이 변해도 일정한 오차항(u), 패널 개체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오차항(e) 사이에

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Yit = βXit + α + ui + eit

패널자료 분석방법으로는 크게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이 있다. 고정효과모형은 ‘α + ui’를

패널 개체별 고정된 값을 가지는 패러미터로 가정한다. 이 경우에는 분석대상의 관측되지 않은 특

성을 통제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변수의 효과는 살펴볼 수 없고, 패널 수만큼

자유도가 줄어 추정의 효율성이 낮아진다.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변수

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지만 두 가지 추가적인 가정, 즉 ‘α + ui’가 확률분포를 따른다는 가정과 관

측되지 않은 특성(ui)과 독립변수(Xit) 사이에 공분산이 0이라는 가정을 한다. 이로 인해 확률효과

모형은 만약에 관측되지 않은 특성(ui)과 독립변수(Xit) 사이에 공분산이 0이 아닌 경우에는 불편

향추정치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진다(민인식･최필선, 2010: 164). 일반적으로 하우스만 검

정 결과 두 모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할 것이 권장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도 본문에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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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핵심독립변수는 경력년수이고 조절변수는 혼인상태이다. 경력년수에 대해서 본 연구에

서는 총경력년수와 현직장근속년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이 변수는 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를

사용해서 산출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직업력 자료를 사용해서 경력단절 변수도 생성하였다. 경력

단절 변수는 최근 5년 이내 직업활동이 없었던 년수의 총합을 의미한다. 혼인상태의 경우 개인 자료

에서 알 수 있는데 미혼을 준거변수로 삼고 기혼, 별거, 이혼, 사별을 각각 가변수로 코딩하였다.

분석에 투입한 통제변수들의 코딩내역을 다음과 같다. 자녀의 수는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

등학생을 구분해서 생성하였다. 노동패널조사는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설

문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가구 자료에 가구 아이디와 더불어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 정보가 있

다. 이를 활용해서 자녀의 수를 생성할 수 있었다. 연령은 응답자의 만 연령을 변수값으로 입력하

였다. 주관적 건강은 5점 척도로 조사되어 있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고 낮

을수록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체 규모의 경우 0점부터 10점까지 응답하게

설문지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속 사업체의 근로자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성별의

경우 분석에서 남녀를 구분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독립변수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학력은 고졸이하를 준거변수로 설정하였고, 2년제대졸, 4년제대졸, 석사졸 이상을 각각 가변수 형

태로 코딩하였다. 부업변수는 부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0, 부업을 하는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직

업지위는 상용직을 준거변수로 설정한 다음 일용직과 임시직을 각각 가변수 형태로 코딩하였다.

파트타임 변수는 풀타임을 0, 파트타임을 1로 코딩하였다. 직업의 경우 단순조립기능직을 준거변수

로 설정한 다음에 고위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을 각각 가변수로 코딩하였다. 거주지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을 준거변수로 설정한 다음에 비수도권광역시와 그외 지역을 각각 가

변수 형태로 코딩하였다. 노동조합 변수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0, 있으면 1로 코딩하였다. 공공기관

변수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면 1, 아니면 0으로 코딩하였다. 사업체 규모 정보 변수는 없으면 0, 있

으면 1로 코딩하였다. 노동패널조사는 모성보호제도로 생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제도가 없으면 0, 있으면 1로 코딩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

술통계량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차(2003년) 25차(2022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간당임금(만원) 12486.9 13685.2 19176.5 12974.2
미취학 자녀수 0.3 0.6 0.2 0.5
초등학생 자녀수 0.3 0.6 0.3 0.6
중학생 자녀수 0.1 0.4 0.1 0.4
고등학생 자녀수 0.1 0.4 0.1 0.3
연령 36.9 10.1 44.5 10.5
총경력년수 13.6 9.5 18.2 10.4
현직장근속년수 6.8 6.7 9.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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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 범주형 변수의 비율값

6차(2003년) 25차(2022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력단절년수 0.6 0.9 0.3 0.7
주관적건강(5점) 3.7 0.7 3.6 0.6
사업체규모(11점) 5.4 2.7 4.8 2.6
성별 여성 (39.5) (42.9)

남성 (60.5) (57.1)
혼인상태 미혼 (29.5) (24.4)

기혼 (65.9) (68.2)
별거 (.6) (.6)
이혼 (2.0) (5.4)
사별 (2.0) (1.4)

학력 고졸이하 (57.6) (39.2)
2년제대졸 (14.8) (20.8)
4년제대졸 (23.9) (34.4)
석사졸이상 (3.6) (5.6)

부업여부 없음 (83.9) (91.9)
있음 (16.1) (8.1)

직업지위 상용직 (87.3) (84.6)
임시직 (8.4) (12.2)
일용직 (4.3) (3.2)

파트타임여부 풀타임 (94.8) (91.3)
파트타임 (5.2) (8.7)

직업 고위전문직 (27.2) (30.5)
사무직 (24.0) (24.5)
판매서비스직 (12.6) (14.6)
단순조립기능직 (36.0) (30.4)

거주지 수도권 (50.8) (51.6)
비수도권광역시 (26.7) (20.2)
그외지역 (22.5) (28.2)

노동조합 없음 (76.0) (79.4)
있음 (24.0) (20.6)

공공기관 비해당 (85.0) (85.2)
해당 (15.0) (14.8)

사업체규모정보유무 없음 (73.3) (51.5)
있음 (26.7) (48.5)

생리휴가제도 없음 (85.2) (88.9)
있음 (14.8) (11.1)

출산휴가제도 없음 (69.2) (62.1)
있음 (30.8) (37.9)

육아휴직제도 없음 (78.2) (64.2)
있음 (21.8) (35.8)

N 2,988 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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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여성의 결혼 임금 페널티

다음 <표 2>는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여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 요약한 것이다. 모형1은 기본모형이고, 모형2는 혼인상태와 총경력년수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

한 모형이며, 모형3은 혼인상태와 현직장근속년수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한 모형이다.

연구가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모형1을 통해서 총경력년수와 현직장

근속년수는 시간당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연

구가설1-1 지지).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 별거, 이혼, 사별인 응답자들은 모두 시간당 임금이 미혼

인 응답자와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 모형2와 모형3은 기혼, 별거, 이

혼, 별거 상태인 이들은 경력년수가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미혼인 이들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연구가설1-3 지지).

모형1을 중심으로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모성 임금 페널티 가설

을 지지하는 분석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의 수가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를 표준회귀계수(beta)를 통해 확인해보면 미취학(-.016)>고등학생(-.009)>초

등학생(-.008)>중학생(-.007)임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성 임금 페널티

는 자녀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약해지고 교급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

성 임금 페널티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에 대한 돌봄 때문임을 의미한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만큼 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응답자 개인 특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학력이 높

아질수록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고 있었다. 거주지의 경우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시간당 임금이 더 높았으며, 경력단

절 기간이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용직의 시간당 임금이 임시직, 일용직

보다 높았다. 직업의 경우 판매서비스직의 시간당 임금이 단순조립기능직의 시간당 임금보다 낮았

다. 시간당 임금 수준이 높은 직업부터 낮은 직업까지 나열해보자면 고위전문직>사무직>단순조립

기능직>판매서비스직 순서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여성들은 풀타임보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

고 있는 이들이 시간당 임금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남성들한테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남

성들은 시간당 임금과 풀타임 여부가 관련이 없는 반면에 여성들은 시간당 임금을 많이 받기 위해

서 파트타임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왜곡된 노동시장의 성별 이중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사업체 특성이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시간당 임

금이 더 높았으며,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아졌다. 생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사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시간당 임금이 각 제도

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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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대한 패널고정효과 분석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b se b se

총경력년수 .013*** .002 .025*** .002 .014*** .002
현직장근속년수 .003*** .001 .002*** .001 .009*** .001
혼인상태(ref=미혼)
기혼 .033*** .009 .122*** .012 .063*** .011
별거 .058** .022 .066 .045 .114*** .029
이혼 .064*** .016 .146*** .029 .112*** .020
사별 .113*** .024 .221*** .044 .165*** .028

기혼×총경력년수 -.012*** .001
별거×총경력년수 -.008*** .002
이혼×총경력년수 -.011*** .001
사별×총경력년수 -.012*** .002
기혼×현직장근속년수 -.006*** .001
별거×현직장근속년수 -.010*** .003
이혼×현직장근속년수 -.009*** .002
사별×현직장근속년수 -.009*** .002
미취학 자녀수 -.016*** .004 -.021*** .004 -.018*** .004
초등학생 자녀수 -.008* .004 -.010** .004 -.009* .004
중학생 자녀수 -.010* .004 -.011* .004 -.010* .004
고등학생 자녀수 -.013** .004 -.012** .004 -.012** .004
연령 .021*** .002 .020*** .002 .020*** .002
학력(ref=고졸이하)
2년제대졸 .043** .016 .036* .016 .041* .016
4년제대졸 .102*** .015 .083*** .015 .099*** .015
석사졸이상 .137*** .024 .115*** .024 .136*** .024

주관적건강(5점) .010*** .003 .010*** .003 .009*** .003
거주지(ref=수도권)
비수도권광역시 -.083*** .018 -.077*** .018 -.081*** .018
그외지역 -.055*** .014 -.048*** .014 -.051*** .014

경력단절년수 -.012*** .002 -.014*** .002 -.012*** .002
부업있음(ref=없음) -.002 .014 -.004 .014 -.001 .014
직업지위(ref=상용직)
임시직 -.075*** .006 -.074*** .006 -.075*** .006
일용직 -.053*** .011 -.054*** .011 -.053*** .011

파트타임(ref=정규직) .028*** .007 .031*** .007 .029*** .007
직업(ref=단순조립기능직)
고위전문직 .091*** .011 .090*** .011 .091*** .011
사무직 .049*** .010 .047*** .010 .048*** .010
판매서비스직 -.061*** .008 -.061*** .008 -.062*** .008

노동조합있음(ref=없음) .040*** .006 .039*** .006 .039*** .006
공공기관해당(ref=비해당) -.003 .007 -.003 .007 -.003 .007
업체규모정보있음(ref=없음) -.029*** .006 -.030*** .006 -.030*** .006
사업체규모(11점) .011*** .001 .011*** .001 .011*** .001
생리휴가제도있음(ref=없음) .015** .005 .014** .005 .015** .005
출산휴가제도있음(ref=없음) .041*** .006 .039*** .006 .040*** .006
육아휴직제도있음(ref=없음) .030*** .006 .030*** .006 .030*** .006
상수항 8.074*** .039 8.052*** .039 8.079*** .039
R2 31.0% 31.3% 31.0%
Number of Spell 38,279

* p<.05 ** p<.01 *** p<.001



10 ＿ 2023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혼인상태가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보기 위해서 이질적 패널이중차

분을 실시하였다. 이중차분은 특정 사건 이전과 이후의 차이, 사건을 겪은 집단과 안 겪은 집단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효과만을 추정해내려는 방법이다. 이중차분은 패널자료에도 활

용이 가능하며, 사건을 겪은 시점이 패널마다 상이할 경우 이질적 패널이중차분을 통해 해당 사건

의 세대 효과(cohort effect)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분석결과를 시각화 한 것으로 미혼인 이

들과 비교해서 결혼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여성 임금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구가설1-2 지지).

[그림 1] 여성 임금노동자의 혼인-시간당 임금에 대한 이질적 패널이중차분 분석결과

2. 남성의 결혼 임금 프리미엄

다음 <표 3>은 남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여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 요약한 것이다. 모형4는 기본모형이고, 모형5는 혼인상태와 총경력년수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

한 모형이며, 모형6은 혼인상태와 현직장근속년수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한 모형이다.

연구가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모형4 통해서 현직장근속년수가 시간

당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연구가설2-1 지지).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 별거, 이혼, 사별인 응답자들은 모두 시간당 임금이 미혼인 응답자와 비교해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연구가설 2-2 지지). 모형5와 모형6은 기혼, 별거, 이

혼, 별거 상태인 이들은 경력년수가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미혼인 이들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형4를 중심으로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남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부성 임금 프리미엄 가

설을 지지하는 분석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의 수가 남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여성의 결혼 임금 페널티, 남성의 결혼 임금 프리미엄 ＿ 11

긍정적인 효과의 크기를 표준회귀계수(beta)를 통해 확인해보면 초등학생(.050)>미취학(.039)>중학

생(.030)=고등학생(.030)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 개인 특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력은 4

년제 대졸자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았다.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였

다. 남성도 경력단절 기간이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업의 경우 여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지만, 남성은 부업을 하는 경우, 주업의 시간당 임금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았다. 이는 남성 임금 노동자들이 부족한 임금을 부업을 통해서 보충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용직의 시간당 임금이 임시직, 일용직 보다 높았다.

직업의 경우 남성들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판매서비스직의 시간당 임금이 단순조립기능직의 시간

당 임금보다 낮았다.

사업체 특성이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시간당 임금이 더

높았다.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이들은 시간당 임금수준이 민간기업에 재직중인 이들보다 더 높았으

며,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사업체에 재직중

인 남성 임금 노동자들은 이 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시간당 임금이 각 제도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았다.

<표 3> 남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대한 패널고정효과 분석결과

모형4 모형5 모형6

b se b se b se

총경력년수 -.003 .002 .013*** .002 -.001 .002

현직장근속년수 .009*** .000 .009*** .000 .019*** .001

혼인상태(ref=미혼)

기혼 .122*** .007 .231*** .009 .171*** .009

별거 .183*** .026 .095 .066 .230*** .039

이혼 .157*** .015 .250*** .032 .207*** .020

사별 .137*** .034 .538*** .097 .265*** .047

기혼×총경력년수 -.014*** .001

별거×총경력년수 -.005* .003

이혼×총경력년수 -.013*** .001

사별×총경력년수 -.024*** .003

기혼×현직장근속년수 -.010*** .001

별거×현직장근속년수 -.010** .003

이혼×현직장근속년수 -.010*** .002

사별×현직장근속년수 -.016*** .003

미취학 자녀수 .033*** .003 .029*** .003 .032*** .003

초등학생 자녀수 .047*** .003 .047*** .003 .047*** .003

중학생 자녀수 .045*** .004 .047*** .004 .046*** .004

고등학생 자녀수 .048*** .004 .050*** .004 .049*** .004

연령 .028*** .002 .024*** .002 .026***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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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혼인상태가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보기 위해서 이질적 패널이중차

분을 실시한 결과([그림 2]) 미혼인 이들과 비교해서 결혼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남성 임금 노동자

들의 시간당 임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구가설

2-2 지지).

모형4 모형5 모형6

b se b se b se

학력(ref=고졸이하)

2년제대졸 .175*** .018 .155*** .018 .169*** .018

4년제대졸 .212*** .015 .188*** .015 .205*** .015

석사졸이상 .208*** .021 .181*** .021 .202*** .021

주관적건강(5점) .010*** .002 .010*** .002 .010*** .002

거주지(ref=수도권)

비수도권광역시 -.013 .012 -.004 .012 -.011 .012

그외지역 .014 .010 .021* .010 .016 .010

경력단절년수 -.016*** .002 -.016*** .002 -.014*** .002

부업있음(ref=없음) -.045*** .012 -.049*** .012 -.048*** .012

직업지위(ref=상용직)

임시직 -.187*** .007 -.179*** .007 -.183*** .007

일용직 -.045*** .010 -.046*** .010 -.044*** .010

파트타임(ref=정규직) -.022 .013 -.015 .013 -.021 .013

직업(ref=단순조립기능직)

고위전문직 .081*** .007 .078*** .007 .079*** .007

사무직 .062*** .007 .061*** .007 .061*** .007

판매서비스직 -.065*** .009 -.060*** .009 -.063*** .009

노동조합있음(ref=없음) .036*** .004 .035*** .004 .036*** .004

공공기관해당(ref=비해당) .037*** .008 .037*** .008 .037*** .008

업체규모정보있음(ref=없음) -.030*** .005 -.030*** .005 -.031*** .005

사업체규모(11점) .010*** .001 .010*** .001 .010*** .001

생리휴가제도있음(ref=없음) -.004 .011 -.005 .011 -.005 .011

출산휴가제도있음(ref=없음) .049*** .004 .048*** .004 .049*** .004

육아휴직제도있음(ref=없음) .043*** .004 .042*** .004 .043*** .004

상수항 8.155*** .041 8.179*** .041 8.172*** .041

R2 32.5% 33.0% 32.7%

Number of Spell 5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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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성 임금노동자의 혼인-시간당 임금에 대한 이질적 패널이중차분 분석결과

3. 성별에 따른 혼인의 차별적 효과

다음 [그림 3]은 사례수가 적은 별거, 이혼, 사별 집단을 제외하고 미혼 집단과 기혼 집단만을 대

상으로 혼인과 현직장근속년수의 상호작용을 시각화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남녀 모두 미혼인 이

들이 현직장근속년수가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가

설1-3 ‘(여성 임금 노동자의 경우)혼인은 경력년수가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

킬 것이다’를 지지하고, 연구가설2-3 ‘(남성 임금 노동자의 경우)혼인은 경력년수가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화시킬 것이다’를 기각하는 결과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회귀선의 교차 시점에 차이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성의 경우 미혼

프리미엄이 시작되는 시점은 현직장근속년수 10년차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20대 중반

에 취업을 했다면 30대 중반부터 미혼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60세 정년을 감안하면 가정을 꾸

리지 않는 대신 25년 정도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남

성의 경우 미혼 프리미엄이 시작되는 시점은 현직장근속년수 17년차이다. 군복무를 마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성이 20대 후반에 취업을 했다면 40대 중반부터 미혼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이 경우 15년 정도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대신 가정을 꾸리는 않아야 한다.

게다가 조기퇴직을 염두에 둔다면 혼인의 시간당 임금에 대한 차별적 효과는 보다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25세에 취업해서 평생 한 직장만 다니다가 50세에 조기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그림 3]과

같이 현직장근속년수를 25년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혼 프리미엄은 두 회귀선의 아래 면적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여성은 미혼으로 인한 이익이 기혼으로 인한 이익보다 큰 것이다. 반면

남성은 기혼으로 인한 이익이 미혼으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 이는 비록 연구가설2-3이 기각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혼인이 남성에게 프리미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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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혼인과 현직장근속년수의 상호작용 효과

V. 논 의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6차～25차)를 분석해서 20세 이상 65세 미만 임금 노동자

남녀의 시간당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남녀 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교적 많이 검토된 요인은 ‘출산’ 또는 ‘자녀의 수’였다. ‘모성 임금 페널티, 부성 임금 프리미엄’

가설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연구들은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의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고, 남성이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저출산이나 경력단절과 같은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 이전에 결혼 자체가 여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에서 시작되었다. 결혼은 성인 남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새 가정을 꾸려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자녀를 출산하고 키워나가는 생애단계 전환사건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경제적 불이익이 동

시에 야기되는 부정적 측면을 가지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 남녀가 살림을 합침으로써 수

입은 증가하고 생활비 등의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부의 소득이 합쳐져서 가구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누진세가 붙어

서 세금부담이 증가되고는 한다. 이를 세금 혼인 페널티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별로 세법에 따라

그 효과가 반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

이 낮은 쪽의 세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비슷한 남녀가 결혼을 할 경우 혼인으로 인한

세금 페널티를, 소득수준이 크게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할 경우 혼인으로 인한 세금 프리미엄을 누

릴 수 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하지 않더라도 양가 부모 등에 대한 부양의 부담 또한

짊어지게 된다. 혼자 하던 부양을 배우자와 분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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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을 해야 하는 대상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혼인이라는 생애사건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는 혼인이 경력년수가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키고, 남

성의 경우에는 강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남녀 모두 현직장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시간당 임

금은 높아졌다. 둘째, 패널고정효과 기본모형에서는 남녀 모두 기혼 응답자의 시간당 임금이 미혼

응답자의 시간당 임금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중차분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결혼 이후에 시간

당 임금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남녀 모두 혼인이 현직장근속년수가 시간당 임금에 미치

는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있었다. 다만 여성의 경

우 미혼 프리미엄이 30대 중반부터 나타난 반면에 남성의 경우 미혼 페널티가 40대 중반 이후에

나타났다. 이는 40대 후반부터 조기퇴직이 시작되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남성의 경우 미혼으로 인

한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출산과 임금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반면에 결혼이라는 생

애사건 자체가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론

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적 함의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들 중에서 개인, 가구,

직업력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분석변수를 생성하고 활용했다는 점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

관계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이질적 패널이중차분을 실시해보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출산과 임금의 관계, 결혼

과 세금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주목해서 결혼과 임금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의 대상이 임금노동자로만 한정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업주부 등의 삶

에 미치는 효과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혼인이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질적 패널이중차분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하지만 비교집단과 처

치집단의 차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성향점수와의 이중차분의 결합된 모형 등의

분석방법도 요구된다. 셋째, 혼인이라는 생애사건이 남성에게는 긍정적, 여성에게는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분석결과에 대한 실천적 제언으로는 혼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내지는 기혼 여성이 임

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기에, 본 원고에서는 이에 대한 서술은 생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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